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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목사님들께, 

 

예수님의 강하고 능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이러한 도전의 한 가운데서  며칠 후면 

고간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도들을  돌보는 사역을 지속하는 동시에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인 코로나 19 사태 한 가운데서 예수님과 그분의 사명에 동참하는 독특한 

도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적응하는 가운데 이미 예정된 

스케줄과 일상이 많은 방해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례 없는 장애물 한 가운데서도 

교회가 소명에 충실하게 사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새롭고 상이한 

방식들로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거룩한 창의성이 나타나도록 마음을 열어 주심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시기에 비록 이전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전에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는 우리가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절의 소망을 나누는 일에 참여할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전화, SNS,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예배를 중계하며 여러분에게 많은 사역 경로들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슬퍼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영광 받으소서!  

 

기회의 문들이 열리고 있는 한편, 도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안전을 

제공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취한 조치의 실제적 효과는 몇 달 후에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개교회, 연회, 대학교, 지구 및 세계의 운영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로서 우리는 가정과 전 세계에서의 사역을 

지원하는 연결된 공동체가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는 온 몸을 온전하고 건강하게 

지키고자 할 수 모든 것들을 전 지체가 실천하며 행하는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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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는 사랑과 돌봄으로 말하고, 인내와 헌신으로 행하며, 두려움 

보다는 담대함 속에 살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여러분의 사역과 돌봄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긍휼사역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지구 조직을 통해 이미 긴급 자금을 지출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전 세계의 나사렛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세심하고 

신속하게 대응책들을 수립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방식들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새롭고 색다른 고난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영광받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시편기자와 함께 

아버지께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 7-10)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교회를 통해 영광의 왕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며, 

 

중앙 감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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